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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의 위력       17-12-27
노래 중에는 즐거운 노래도 있고 슬픈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의 성격이 어떠하든 노래는 공포와 불안을 없애줍니다.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고 마음이 불안할 때나 심한 우려 중에서도 노래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 앉혀줍니다. 애국가를 자주 부르면 애국심이 함양됩니다. 교가를 자주 부르면 애교심이 강해집니다. 찬송가를 자주 부르면 신앙심이 강해집니다. 동요를 자주 부르면 마음이 천진난만해집니다. 노래의  위력은 역사의 물결 속에서 입증되었습니다.

1912년 4월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초특급 여객선이라고 영국이 자랑하던 46000톤의 애틀랜틱 호가 미국 뉴욕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객선은 목적지를 2500킬로를 남겨두고 뉴펀드랜드 군도 근처에서 돌연 대형 빙산과 충돌을 했습니다. 4월 12일 동이 트기 전에 그 큰 여객선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통곡도 하고 구조를 위한 절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객선은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태이었습니다.  승객과 선원은 전부 2200명이었는데 구명 보트는 겨우 16개 밖에 없었습니다. 부녀자와 어린이를 먼저 구명 보트에 태우는 조난 전통에 따라 그들을 먼저 구명 보트에 태우고 선장과 선원들은 거이 모두가 침몰하는 선박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구명 보트에 태운후 침몰하는 선상의 승객들은 안절부절 했고 비통한 심정으로  닥아 오는 수장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승객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소요와 격란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 한 여성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의 1절을 마친 후 그 여성은 모두에게 함께 노래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S.O.S. 긴급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냈습니다.  머지 않아 구조선이 올 것입니다.  약 세 시간 후면 동이 틀 것입니다.  다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다 함께 노래를 부릅시다.”

승객들은 한 두사람씩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민요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수효는 점점 늘어서 드디어는 승객 전원이 노래를 부르는 대 합창이 되었습니다. 구명 보트에 탄 승객도 애트랜틱 호에 남은 승객도 다 힘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사작한 지 4시간 만에 구조선이 도착하여  675명이 구출되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여성의 이름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 남아 구조를 받은 승객들은 일생동안 그 여성의 위대한 행위를 잊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노래로 심정을 가라 앉혔고  실의에 빠진 승객들을 격려했으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대 합창을 지휘한 그 여성은 역사에 남을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군에 복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안부르는지 모르지만 그 때 훈련소에서 씩씩하게 불렀던 공군의 노래를 60년 이상 지난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한번 나서 한 번 죽는 떳떳한 길에 맡은 사명 다하여 웃으면 간다…..”의 가사가 웬지 공군에 복무하는 긍지심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지금도 가슴에 씩씩한 군인 정신이 용솟음침을 느낍니다.  가족이나 친지를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보내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부르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또는 “우리 다시만나볼 동안”등의 노래를 부르면 슬펐던 마음이 새로운 희망에 젖습니다. 일시적인 이별이 영원의 시작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영생을 굳게 믿고 찬송을 부르는 장례식은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지 전능한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노래를 함께 부르는 가족은 화목합니다. 부부가 손을 맞잡고 “열린 음악회”나  “가요 무대”를 시청하면서 큰 소리로 함께 노래를 부르는 부부는 서로 싫어하고 싸울 여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끝

